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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 갔던 한화 김서현·SSG 김재환, 1군 복귀…롯데 황성빈도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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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의 경기,

3회말 한화 김서현이 역투하고 있다. 2026.04.2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부진을 이어가다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던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강속구 투수 김서현과 SSG

랜더스의 베테랑 거포 김재환이 1군에 돌아왔다. 

한화는 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벌어지는 2026 신한 쏠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의 경기를 앞두고 김서현을 1군 엔

트리에 등록했다. 

시즌 초반 부진을 이어가다가 지난달 27일 1군 엔트리에서 빠졌던 김서현은 열흘을 채우고 복귀했다. 

2025시즌 한화의 마무리 투수로 활약한 김서현은 33세이브, 평균자책점 3.14의 준수한 성적을 거두며 한화의 정규시즌 2위

등극과 한국시리즈 준우승에 힘을 더했다.

그러나 올 시즌 11경기에서 1승 2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9.00으로 극심한 부진에 시달렸다. 8이닝을 던지면서 홈런 1개를 포

함해 7개의 안타를 맞았고, 볼넷을 14개나 내줬다. WHIP(이닝당출루허용)가 2.63에 달했다.



지난달 14일 대전 삼성 라이온즈전에서는 8회 2사 1, 2루 상황에 등판해 1이닝 동안 사사구 7개를 내주며 3실점했다. 

이후 마무리 자리를 내려놓은 김서현은 3경기 연속 무실점 투구를 펼치며 살아나는 듯 했지만, 4월 26일 대전 NC 다이노스전

에서 결승 투런포를 얻어맞았다. 

결국 김경문 한화 감독은 김서현에게 재정비 시간을 주고자 다음 날 1군 엔트리에서 뺐다. 

2군에서 마음을 추스른 김서현은 지난 2일과 4일 두산 베어스와의 퓨처스(2군)리그 경기에 등판해 각각 2이닝 3실점, 1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마운드 상황이 좋지 않은 한화는 김서현이 열흘을 채우자 곧바로 1군에 불러올렸다. 

[서울=뉴시스] 프로야구 SSG 랜더스 김재환. (사진=SSG 제공). 2026.03.13. *재판매 및 DB 금지

역시 타격 부진 속에 지난 4월 27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던 김재환도 열흘 만에 돌아왔다. 

18시즌 동안 두산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뛰던 김재환은 2025시즌을 마친 후 SSG와 2년, 최대 22억원에 계약하고 팀을 옮겼

다. 

최근 몇 년 동안 에이징 커브 기미를 보였던 김재환이 타자 친화적인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살아난 장타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즌 초반 부진을 면치 못했다. 

김재환은 24경기에서 타율 0.110(82타수 9안타)에 머물렀고, 장타는 홈런 2개, 2루타 1개에 그쳤다.

1군 엔트리에서 빠진 김재환은 절치부심하며 강화 SSG퓨처스필드 숙소에 자진해서 입소해 훈련을 이어왔다. 

전날 이숭용 SSG 감독은 김재환의 의사를 직접 묻고 1군 등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열흘을 채운 이날 1군에 합류시켰

다. 



SSG는 김재환을 등록하면서 좀처럼 부진을 벗지 못한 또 다른 베테랑 강타자 한유섬을 2군에 보냈다. 

한유섬은 올 시즌 28경기에서 타율 0.162(74타수 12안타)에 그쳤고, 홈런은 하나도 치지 못했다.

결국 1군에서 빠진 한유섬은 김재환과 마찬가지로 재정비의 시간을 가진다. 

[서울=뉴시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황성빈. (사진 = 롯데 자이언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허벅지 부상으로 이탈했던 롯데 자이언츠의 '돌격대장' 황성빈도 1군에 돌아왔다. 

황성빈은 허벅지에 불편함을 느껴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왼쪽 대퇴직근에 경미한 부분 손상이 발견돼 지난달 22일 1군 엔트리

에서 빠졌다. 

부상에서 회복한 황성빈은 지난 6일 한화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 나서 실전 감각을 조율했고, 몸 상태에 이상이 없어 이날 1군

에 돌아왔다. 

롯데는 지난 비시즌 도박 파문을 일으켜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던 나승엽과 고승민이 돌아와 타선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황성빈까지 돌아오면서 '완전체 타선'을 눈앞에 뒀다. 

전날 트레이드를 통해 친정팀 삼성에 복귀한 내야수 박계범도 곧바로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은 전날 내야진 뎁스를 강화하고자 외야수 류승민을 내주고, 박계범을 데려오는 1대1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프로 생활을 시작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삼성에서 뛰던 박계범은 2020시즌을 마친 뒤 프리에이전트(FA) 오재일의 보상

선수로 두산 유니폼을 입었지만, 6년 만에 친정팀에 돌아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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